
ACK 2021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8권 2호)

1. 서론

가짜뉴스는 수많은 허위 정보 중에서도 뉴스 기

사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날조된 정보를 의미한다

[1]. 가짜뉴스가 갖는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력의

심각성에 세계가 주목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가 많은 주

목을 받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중추적 역할

을 했다는 의혹이 1)제기되기도 하였다[2]. 정치적

목적 외에도 가짜뉴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모바

일 인터넷은 소셜 봇에 의한 가짜뉴스의 광범위한

배포와 맞물려 가짜뉴스의 확산 속도가 가파르게 상

승하게 된 원인이 되고 있다[3]. 가짜뉴스를 게시한

웹사이트의 광고를 중단하고[4], 언론의 고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케 하는 언론중재

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등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한 방면으로 시도되고 있지만, 가짜뉴스

확산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가짜뉴스를 빠르

고 정확하게 탐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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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딥러닝[5]의 발전으로 자연어 처리 성능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가짜뉴스 탐지의 성능 개선에

딥러닝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여러 선행 연구를 통

해 입증되었다. 기존 연구는 뉴스 기사의 어휘 및

문맥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주제목, 부제목, 리드

(Lead), 본문 등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여 가짜뉴

스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추출하고자 하였

다. 또한 부가적으로 언론사, 기자, 날짜, 확산 경로,

네트워크 트래픽 등의 메타 데이터(Metadata)를 참

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데이터들은 내용 일부

를 쉽게 수정할 수 있어, 다량의 데이터를 분석한

모델이라 하더라도 높은 탐지 정확도를 장기간 유지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합

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을 이용하여 가짜뉴스의 문맥적 특성을 분석하고,

장단기 메모리(Long Short-Term Memory; LSTM)

를 통해 감성 변화 패턴을 추출한다. 감성 변화 패

턴은 등장 순서에 의존적인 문장 성분별 감성 점수

의 집합으로 가짜뉴스 유포자의 성격, 환경, 교육 및

가짜뉴스를 작성할 때 보이는 표현 습관을 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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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짜뉴스는 뉴스 기사 형식을 갖는 날조된 정보를 의미하며, 최근 모바일 인터넷 장치의 보급과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대중화로 온라인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기존 연구는 가짜뉴스의 탐지를 위
해 뉴스의 주제목, 부제목, 리드, 본문 등 뉴스 기사를 이루는 구성요소를 비롯하여 언론사, 기자, 날
짜, 확산 경로 등의 메타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뉴스의 제목과 본문 및 메타 데이터
등은 내용 수정이 쉬워, 다량의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이라 하더라도 높은 정확도를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해 문맥 정보를
분석하고 장단기 메모리 기반의 감성분석을 추가로 수행한다. 문맥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자가 쉽게
수정할 수 없는 감성 변화 패턴을 활용하여 성능이 개선된 가짜뉴스 탐지 모델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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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바꿀 수 없는 특성이다. 감성 변화 패턴을 추

출하기 위해 뉴스 기사를 토큰화(Tokenization)하고,

각 토큰에 감성분석을 적용하여 감성 점수를 할당한

후 LSTM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문맥 정보와 감

성 변화 패턴을 결합하여 뉴스 기사의 사실 여부 식

별에 활용한다.

2. 선행 연구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기법들은 뉴스 기사의 구

성요소에 대한 정보를 새로운 관점에서 응용하는 방

법과 외부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뉴스 기사의 구성요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인

토픽 모델링 활용 기법은 뉴스 기사로부터 추출한

10개의 이슈 그룹과 언론사 메타 데이터를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에 적용

하고 학습 및 검증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

게 하였다[6]. 또한 Fasttext와 Shallow-and-wide

CNN을 이용하여 뉴스 기사 제목과 본문 간의 일관

성을 분석함으로써 클릭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미끼

기사를 탐지하는 기법이 제안되기도 하였다[7]. 이러

한 방법들은 가짜뉴스 유포자가 가짜뉴스의 본문과

메타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수정할 경우, 분류 정확

도가 쉽게 낮아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외부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페이스북, 트

위터와 같은 SNS와 뉴스 기사를 통합 활용하여 구

축한 가짜뉴스 탐지 모델이 기존 모델과 비교했을

때 성능이 28% 향상됨을 보였고[8], 맥락적 단어 표

현, 문장 내 엔티티 정보, 엔티티 정보에 대한 지식

그래프(Knowledge Graph)를 활용하고 어텐션

(Attention)을 수행하여 가짜뉴스를 최종 분류하는

기법을 통해 데이터 세트 편향으로 인한 영향력을

완화하여 신뢰성을 높였다[9]. 외부 지식을 활용하는

접근 방법은 충분한 외부 지식 데이터 확보가 필수

적이며, 신뢰할만한 지식 데이터 구축에 많은 시간

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감성분석을 활용하여 데이터 구축에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고 가짜뉴스 유포자가 쉽게

바꿀 수 없는 감성 변화 패턴을 추출한다. 감성분석

은 텍스트 데이터에서 글쓴이의 주관적인 의견을 분

석하여 긍정 또는 부정으로 분류하는 자연어 처리

기법으로 단어와 단어 간의 연결 관계에 따라 긍정

과 부정이 레이블링 된 다량의 데이터와 순환 신경

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을 활용하면

감성 사전의 구축 없이도 비교적 정확한 감성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순환 신경망의 단점

인 기울기 소실(Gradient Vanishing), 기울기 폭주

(Gradient Exploding) 문제를 완화한 LSTM을 적용

하여 감성분석을 수행한다.

3. 가짜뉴스 탐지 모델

3.1 가짜뉴스 탐지 설계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가짜뉴스는 허위 정보를

통해 의도적으로 독자의 불안을 부추기고, 독자에

게 불확실성 지각을 통한 의심을 일으키는 등 긍

정적 감성보다 부정적 감성과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10, 11]. 특히 재난 시 소셜 미디

어에 의한 소문의 유포 및 확산에 관한 연구[12]에

의하면 부정적 감성은 가짜뉴스의 확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성분석을 통해 등

장하는 순서에 의존적인 감성 변화 패턴을 추출하

고, 부정적 감성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가

짜뉴스의 특성에 최적화된 감성 특성을 추출한다.

또한 여전히 가짜뉴스 탐지에 있어서 중요한 통찰력

을 제공하는 뉴스 기사의 어휘 및 문맥 정보를 분석

하기 위하여 합성곱 신경망을 자연어 처리에 응용한

1D CNN[13]을 통합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

짜뉴스 탐지 모델의 개요는 (그림 1)과 같다. <표

1>은 동작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가짜뉴스 데이터

이며 A, B 모두 가짜뉴스로 레이블링이 완료되었다.

A를 학습 데이터, B를 검증 데이터로 하는 테스트

에서 B를 가짜뉴스로 분류하면 정확하게 탐지한 것

으로 가정한다.

(그림 1) 가짜뉴스 탐지 모델

A

미국, 영국 질병청에 보고된 백신 부작용 중증

사망자가 코로나 사망자 수를 훌쩍 넘기고 있다.

현 상황에서 백신은 답이 아닌 것으로…

가짜

뉴스

B

경찰이 무력으로 백신 강제 접종할 수 있다. 문

을 부수는 영상과 함께 한국에서도 경찰력을 동

원한 백신 강제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탐지

대상

<표 1> 가짜뉴스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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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짜뉴스의 문맥 정보 분석

가짜뉴스의 문맥 정보 분석을 위해 CNN을 활용

한다. 뉴스 기사를 워드투벡터(Word2vec) 기반의 벡

터 집합 ∈ℝ × 로 정의하고 합성곱 연산을 위한

커널을 ∈ℝ × 로 정의하여 식 (1)에 따라 합성곱

연산을 수행한다. 식 (2)에 따라 커널 에 해당하는

으로부터 문맥 특성 ∈ℝ   을 얻을 수 있다.

    
   

  (1)

    ⋯     ⊗  (2)

<표 1>의 A, B 뉴스 기사에 CNN을 활용한 문

맥 정보 분석을 적용하여 <표 2>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모델이 A가 가짜뉴스임을 학습했어도 B를

가짜뉴스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정확도

향상에 한계가 있다.

A 백신 부작용 사망자 > 코로나 사망자
B 백신 강제 접종 is 가능

<표 2> 가짜뉴스의 문맥 정보

3.3 감성 변화 패턴 분석

가짜뉴스 ∈ℝ × 로부터 구두점을 기준으로 토

큰화한 토큰 집합에 사전 학습(Pretrained)된 감성분

석을 적용하여 문장별 감성 점수를 산출한다. 감성

점수의 집합 ∈ℝ × 를 LSTM에 입력하여 등장 순

서에 의존적인 <표 3>의 감성 변화 패턴을 얻는다.

A 부정 → 부정 → 부정 → 부정 → 부정 → 부정
B 부정 → 부정 → 부정 → 부정 → 부정 → 부정

<표 3> 가짜뉴스의 감성 변화 패턴

LSTM에서 전달되는 정보의 양을 결정하는 삭제

게이트는 입력값 와 이전 시점의 은닉상태  에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여 0과 1 사이의

값을 출력한다. 0에 가까울수록 정보가 많이 삭제되

고, 1에 가까울수록 정보를 온전히 전달한다. 가짜뉴

스가 부정적 감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나는 선행 연구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부정적 감

성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삭제 게이트를 수정한

다. 삭제 게이트가 동작하는 시점에서 서브 샘플링

(Sub-Sampling)을 통해 시점의 감성 점수 가 긍

정적 감성일 경우 평균 풀링, 부정적 감성일 경우

최대 풀링을 적용하여 가짜뉴스 탐지 모델이 부정적

감성의 특성을 더 잘 추출할 수 있도록 한다. 가짜

뉴스 탐지 최적화를 위해 수정된 삭제 게이트는 (그

림 2)와 같다.

(그림 2) 가짜뉴스에 최적화된 LSTM 삭제 게이트

3.4 문맥 정보와 감성 변화 패턴의 결합

뉴스의 문맥 특성과 감성 변화 패턴의 결괏값을

단일 벡터(Single Vector)로 결합하여 최종적인 가

짜뉴스의 특성으로 정의하고 가짜뉴스 탐지에 활용

한다. 문맥 정보와 감성 변화 패턴을 결합한 최종

결괏값과 역전파(Back Propagation)를 이용한 딥러

닝을 활용하여 가짜뉴스 탐지 모델을 학습한다.

<표 1>의 뉴스 기사 A, B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와 백신에 관한 가짜뉴스지만, 코로나19와 백신에

대해 다루고 있는 점을 제외하면 특성의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문맥 정보만을 기반으로 A가

가짜뉴스임을 학습한 모델은 B를 가짜뉴스로 분류

하기에 근거가 미흡할 수 있다. 그러나 감성분석을

적용함으로써 A, B 모두 코로나19 백신에 부정적인

뉴스 기사임을 알 수 있으며, 감성 변화 패턴이 일

관성 있게 부정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부정적 감성

을 의도적으로 형성하고 있음을 A, B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추출할 수 있다. 가짜뉴스 탐지 결과를 개

선하기 위해 문맥 정보와 감성 변화 패턴을 결합하

는 과정은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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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문맥 정보와 감성 변화 패턴의 결합

감성 변화 패턴은 뉴스 기사 간의 추가적 유사성

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문맥 정보와 감성 변화 패턴

을 기반으로 A가 가짜뉴스임을 학습한 모델이 B를

가짜뉴스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지고, 이

것은 탐지 정확도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가짜뉴스 탐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문맥 정보 및 감성 변화 패턴을 추출하여 가짜

뉴스 탐지에 활용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감성 변

화 패턴을 활용함으로써 가짜뉴스 탐지를 위한 새로

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의도적인 조작을 어렵게 하여 딥러닝을 통해

학습된 가짜뉴스 탐지 모델의 정확도를 장기간 유지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실 여부가 레이블링

된 가짜뉴스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여 기존 모델과의

비교 실험을 수행하고 성능을 검증하여 가짜뉴스에

나타나는 감성 변화 패턴과 가짜뉴스 탐지 성능 간

의 연관성을 증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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